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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단순히 경기를 넘
어 한 국가의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Magee & Sugden, 2002). 특히 FIFA 월드컵
과 같은 국제 대회에서의 성과는 국가의 스포츠 정책의 성과를 보여
주는 동시에, 국민적 자부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킨다
(Kaplanidou & Vogt, 2007). 아시아도 예외는 아닌데,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두 강국으로,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국가의 스포츠 정책적 성과는 물론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 축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최근 국제 무

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2년 FIFA 월드컵에서 일본
은 독일과 스페인 같은 축구 강호를 꺾으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
는 성과를 냈다(FIFA, 2022). 이는 일본 축구가 전술적 성숙도, 조직
화된 시스템, 그리고 유소년 축구에 대한 체계적 투자를 통해 이룩한 
결과(Horne & Manzenreiter, 2013)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개별 선수들의 기량에 의존하는 경
향이 강하다(Cho, 2024).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 내 경쟁 구도에서 한
국 축구의 지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
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한국 축구는 유소년 육성, 데이터 기반의 경기 운영, 그리고 
조직적 협력 등에서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im & Tanaka, 2021). 예를 들어, 일본은 전국적으로 균등한 유소
년 축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격차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축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Chen, 2023). 반
면 한국은 일부 지역의 유소년 클럽과 학교 축구팀 간의 격차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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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큰 상황이며, 이는 유망한 선수 발굴과 양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Cho, 2024).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 경영과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보
면, 유소년 축구와 데이터 기반 분석 도입, 그리고 리그와 국가대표
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임을 알 수 있다(Krysiak, 
& Ludwig, 2016). FIFA(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무대에서 성
공하려면 선수 개인의 기량을 넘어서 전술적 조직력과 과학적 데이터 
분석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한국 축구는 이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
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기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
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Kim, 2021). 또한, 일본이 보여준 바와 
같이, 국제적 성공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 비전
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JFA, 2005). 따라서 한국 축구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에 맞춘 전략적 접근을 개발해
야 한다.

일본 축구의 성장은 단순한 경기력 향상을 넘어 체계적인 전략 
경영과 자원 활용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Krysiak, & Ludwig, 
2016). Barney(1991)가 제시한 VRIO(Value, Rarity, Imitability, 
Organization) 프레임워크는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해 지속 가
능한 경쟁 우위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최근 스포츠 조직 
경영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Kim, 2021). 일본 축구의 사례는 
VRIO 분석을 통해 국제적 성공의 주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VRIO 모델은 포지셔닝 접근법과 자원
기반이론을 접목한 이론으로 다양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Hesterly 
& Barney, 2014).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스포츠경영학 분야에서는 
전략경영 분석 방법 중 하나인 VRIO(Value, Rarity, Imitability, 
Organization)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의의 중 하나는 VRIO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스포츠 조직의 비교
를 통해 전략경영의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VRIO(Value, Rarity, Imitability, Organization) 분석은 조직
이나 팀의 경쟁 우위를 평가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조직 내 자원
이 전략적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Barney, 1991). 이를 국가대표 축구팀의 맥락에 적용하면, 팀이 보
유한 선수 자원, 시스템, 기술적 역량, 조직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국
제적 경쟁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
히, 한국과 일본처럼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국가 간의 비교에
서는 이러한 분석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 VRIO 분석은  같은 관점에
서 한국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비교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VRIO는 단순히 팀의 성적이나 자원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
라, 자원의 희소성과 조직화 수준을 포함하여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
석할 수 있게 한다(Barney & Hesterly, 2010). 예를 들어, 일본은 J
리그와 연계된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가대표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Herold, 2022). 반면, 한국
은 개별 선수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조직화된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국제 대회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국가대표팀의 성과는 단기적 경기 결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
장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일본 축구는 유소년 시스템, 클럽 간 협
력, 데이터 기반 전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Nagai & Kim, 2022). 반면, 한국은 유망한 선수 발굴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크다.

셋째, VRIO 분석은 자원의 희소성과 모방 가능성을 고려함으로
써, 일본이 활용 중인 전략 중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역 클럽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한국이 개선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다(Yamamoto, 
2012).

넷째,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강국으로, 아시아 
축구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두 팀 간의 비교는 단순한 스포츠 
성적 비교를 넘어, 아시아 축구 발전 모델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Kim & Tanaka, 2021). VRIO 분석을 통해 양국의 축구 발전 전
략을 탐구함으로써, 다른 국가에도 유의미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VRIO 프레임워크를 통해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개선 
방향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VRIO 모델을 스
포츠 조직 분석에 활용한 선행 연구를 확장하며, 스포츠 전략 경영 분
야에 기여할 것이다(Barney, 1991; Teece, 2014). 실무적 측면에서
는 한국 축구계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
향을 제시하고, 유소년 육성, 데이터 활용, 조직적 협력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Lee, 2024).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

VRIO 프레임워크와 자원기반관점(RBV)의 개념

VRIO(Value, Rarity, Imitability, Organization) 모델은 Barney 
(1991)가 제시한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RBV)에 기
반하여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평가하고 경쟁 우위를 도출하는 데 유
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RBV)은 조직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외부 환경보다는 내
부 자원의 특성과 활용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Barney, 
1991; Teece, 2014). 이러한 관점에서 VRIO는 조직의 더 큰 전략적 
스킬의 일부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분석 프레임워크이다. 모든 조직이 
경험하는 기초적인 전략 프로세스는 비전 문구로 시작되며 목적, 내
부 및 외부 분석, 전략적 선택(비즈니스 레벨과 기업 레벨에서 모두), 
전략적 구현을 통해 진행해 나간다. 기업은 이러한 프로세스가 기업
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경쟁적 이득을 발생시킬 희망한다. VRIO는 이
러한 절차적 내부 분석 단계를 거치지만 전략적 모델의 단계가 무엇
으로 분류되는지에 관계 없이 단지 기업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평가
하는 프레임워크로써 사용된다(Barney & Hesterly, 2010).

이러한 개념에 따라 VRIO 프레임워크는 조직의 자원을 다음 네 가
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가치(Value): 해당 자원이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2. 희소성(Rarity): 다른 조직이 쉽게 보유하지 못하는 희소한 자원

인가?
3. 모방 가능성(Imitability): 다른 조직이 해당 자원을 모방하거나 

대체하기 어려운가?
4. 조직화(Organization): 조직이 해당 자원을 활용할 준비와 능력

을 갖추었는가?

이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 전략뿐만 아니라 스포츠 조직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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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Herold, 
2022). 예를 들어, 유소년 육성 시스템은 스포츠 조직의 핵심 자원으
로, 체계적이고 희소한 형태로 구축될 경우 장기적 경쟁 우위를 제공
할 수 있다(Horne & Manzenreiter, 2013).

VRIO 프레임워크의 스포츠 조직 적용 사례

VRIO 모델은 스포츠 조직이 내부 자원을 평가하고 경쟁 전략을 수립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Krysiak & Ludwig(2016)는 독일 축
구 국가대표팀의 사례를 연구하며,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데이터 분
석 기술이 VRIO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독일 축구의 장기적 성
공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유소년 시스템 개
선과 기술 중심의 경기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2014년 브라질 월
드컵 우승으로 이어졌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도 유사한 접근법을 통해 성공적인 변화를 이
루었다(Chen, 2023). 일본축구협회(JFA)는 ‘JFA 2050 비전’을 발표
하며,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유소년 축구 시스템 구축과 클럽 팀과의 
연계를 강화했다(JFA, 2005).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과 코칭 시스
템의 현대화를 통해 VRIO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
발했다(Horne & Manzenreiter, 2013). 이러한 사례는 스포츠 조직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노력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은 20세기 후반부터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도
입하며 아시아 축구를 선도하는 팀으로 성장했다. 1968년 멕시코 올
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본격적인 발전은 
1992년 J리그 출범 이후에 이루어졌다(JFA, 2005). J리그는 프로 리
그 도입을 통해 국내 축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기 경험을 제공했다(Horne & 
Manzenreiter, 2013).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첫 본선 진출 이후, 일본은 체계적 유소
년 육성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본축구협회(JFA)는 지역 단위로 유
소년 클럽을 조직하고, ‘JFA 2050 비전’을 발표하며 국가적 차원
의 축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이 비전은 유소년부터 국가대표까
지 모든 연령대에 걸친 선수 양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다(JFA, 2005). 또한, 일본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
로 경기장과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축구 붐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Kaplanidou & Vogt, 2007).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일본 축구는 기술 중심의 플레이 스타일
과 조직력을 강화하였으며,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트레이
닝 방법을 도입하여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Krysiak & 
Ludwig, 2016). 일본 대표팀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강팀 벨
기에와의 경기에서 선전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
증했다(FIFA, 2018).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노력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세기 중반부터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자리 잡았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첫 본선 진출을 시작으

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부터는 월드컵에 꾸준히 진출하며 국
제 대회 경험을 축적했다(Cho, 2024).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서 4강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루며 세계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
으켰다.

2002년 월드컵 성공 이후, 한국은 유소년 축구 육성과 리그 활성화
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클럽 축구와 학교 축구
의 연계를 강화하고, K리그를 통해 유망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했다(Kim & Tanaka, 2021). 그러나 지역 간 자원 분배의 불
균형과 시스템의 일관성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
다(Cho, 2024).

한국 축구는 최근까지도 뛰어난 개인 선수 배출로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 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
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 차원에서는 체계적 조직
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일본과 비교해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Kim 
& Tanaka, 2021).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통
해 전반적인 조직력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J리그와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일관
된 축구 발전 전략을 추진해왔다(Horne & Manzenreiter, 2013). 
반면, 한국은 뛰어난 개인 선수의 배출로 국제 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조직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Kim & Tanaka, 2021). 이 차이는 두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보
이는 경기 운영 능력과 일관된 성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VRIO 분석 결과에 따
른 경쟁우위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팀 VRIO 비교 결과 경쟁우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래 발전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 
것인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반구조화된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여 일본 축
구 국가대표팀의 경쟁 우위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각 방법론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일본 축구의 유소년 육성 체계, 리그와 협회의 협력 구
조, 데이터 기반의 전술 운영,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에 초
점을 맞췄다. 일본 축구와 관련된 학술 논문, FIFA 보고서, 그리고 
JFA(Japan Football Association)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JFA(2005)가 발간한 일본 
JFA의 유소년 육성 체계와 전략적 방향, FIFA(2022)가 발표한 일본 
대표팀의 경기 운영 및 데이터 활용 사례, Krysiak & Ludwig(2016) 
및 Florin & Ionel(2023)의 연구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의 유소년 시스템 및 조직화 사례 비교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VRIO 요소별로 일본 축구가 가진 강점을 구조화하
고, 이를 한국 축구와 비교할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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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는 크게 한국인 전문가와 일본인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2024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
구 소재 T 모임센터 회의장에서 축구 전문가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이
들은 체육학 교수, 축구협회 관계자, 축구전문기자, 전 프로축구 코
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다음의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전문가의 선정은 한국의 경우 축구 전문기자를 통해 한국과 일본 
축구에 오랜 경력이 있는 다양한 관점의 직업군을 나열한 후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
로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했다. 인터뷰는 사전에 메일을 통해 개방
형 질문을 통해 진행되었고, 각 전문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통해 한국 축구의 현재 상태, 문제점,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
한 질문과 답을 받았다.

일본 전문가의 경우는 인터뷰 대상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서면 인터뷰 방식을 택하였다. 서면 인터뷰도 2024년 9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메일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총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
였으며, 우선 일본 도쿄 소재의 T대학의 한국인 교수를 통해 JFA 관
계자, 전 J리그 코치, 기자 등 일본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소개받아 진행하였다. 서면 인터뷰는 질문지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질문지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한 후에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한국 전문가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전
문가 인터뷰는 한국과 일본 축구의 VRIO 분석 결과를 심화하고, 한
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을 채택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깊
이 있는 의견을 수집하되, VRIO 모델의 네 가지 요소에 따른 통일된 
틀을 유지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인터
뷰 이후 내용을 전사하여 VRIO 요소별로 코딩하고, 항목별로 분류
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문헌연구의 경우는 다수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분석
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의 경우는 인터뷰 자료는 주
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집된 인터뷰 내용의 타당도
(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확보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구성타당도 확보를 위해 인터뷰 내용이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인터뷰 결과를 문헌자료, 통계자료, 
또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과 교차 확인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
을 실시하였다. 또한 결과 타당도 확보를 위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후, 해당 전문가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재확인받는 절차를 진
행하였다. 

아울러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른 연구자나 조력자에게 
자료 해석 과정을 공유하고, 평가 받음으로서 균형 잡힌 의견을 수집
하며, 분석 과정에서 상호 평가(peer review)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Creswell, 2014).

연구결과

문헌연구 결과 

1.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VRIO 분석 결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대회에서 두각을 나
타내며, 아시아 축구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축구의 성
공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 VRIO(Value, Rarity, Imitability, 
Organization) 모델을 적용하면, 일본의 경쟁 우위가 형성된 주요 자
원과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축구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자원 관리로 국제 축구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그들의 경쟁 우위를 높이는 주요 요소들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가치(Value)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가치는 유소년 개발 시스템,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그리고 선수들의 기술적 완성도에 있다. 
일본은 매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소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이는 일본 축구의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일본의 유소년 축구 

Table 1. Expert Profiles

Affiliation Position Career 
Experience

Academia

Korean University Professor A 20years

Korean University Professor B 15years
Japanese University 

Professor C 17years

Association
Former KFA Official D 22years

Former JFA Official E 19years

Journalism
Football Journalist F 15years
Football Journalist G 24years

Coaching
Former Korean Pro Coach H 32years

Former Japanese Pro Coach I 28years

Table 2. Questionnaire Structure

Component Content

Questionnaire

1. Do you think the current resources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satisfy the VRIO 
framework criteria?

2. Which aspects of Japan’s football development 
strategy could be effectively applied to South 
Korea?

3. What are the most urgent strategic changes 
need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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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축구 기술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으로 뛰어난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Nagai & 
Kim, 2022). 이 외에도 일본 축구는 고도의 조직화된 팀워크와 빠른 
패스 플레이, 기술적인 연습을 중시하는 등 기술적인 가치를 지속적
으로 강화해왔다(Nagai & Kim, 2022). 일본의 선수들은 빠른 속도
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며, 이러한 특성은 
일본 축구의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일본의 기술 중심의 
플레이 스타일은 그들의 독특한 강점으로, 상대팀에 비해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만든다(Park & Kim, 2021).

2) 희소성(Rarity)

일본 축구의 희소성은 유소년 개발 시스템과 축구 인프라의 질에서 
드러난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유소년 축구에 대한 투
자와 관리가 뛰어나며,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축구 아카데미와 클럽 시스템은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그들의 유소년 선수 발굴 시스템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다(Kim & Tanaka, 2021). 또한,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리
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J리그는 일본 축구의 중요한 자
원이자,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이끈 모델로 평가받는다(Sugiyama & 
Ueda, 2020). J리그와 국가대표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일본의 경
쟁 우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 선수들이 
많다는 점 역시 일본 축구의 희소성으로 작용한다.

3)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일본 축구의 모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 축구의 모방 가
능성이 낮은 이유는 단순한 훈련 방식이나 시스템 도입 차원을 넘어
서,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체계적 시스템, 문화적 가치 내재화, 정
부 및 민간의 협업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일본은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과 선수 발굴 및 훈련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형성했다. 일본의 유소년 시스템은 단
순히 축구 기술을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훈련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훈련 시스템은 모방하기 어려운 특화된 요소로, 다른 국가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다. 또한, 일본 축구는 팀워크와 집중력을 강조하며, 이 
역시 다른 국가들에서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요소로 평가된다(Nagai 
& Kim, 2022). 

일례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축구협회(JFA)는 ‘Japan's Way’
라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의 유소년 축구 
철학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JFA 엘리트 프로그램(2003~)은 전
국의 재능 있는 유소년 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과학적이고 일관된 방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지역 JFA 센터(47개 현)에서 초등
학교 고학년~중학생 대상의 전문적 기술 지도 및 전술 교육을 실시한
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역 간 유기적 연결 시스템, 고도의 재정·행정
적 지원, 수년간 누적된 코칭 노하우가 접목되어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방이 어려운 이유이다.

일본은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통해 선수들이 팀의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교육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팀워크를 이루어
냈다. 일본 축구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국제 무대에
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방이 어렵다는 장점이 된다
(Herold, 2022).

4) 조직화(Organization)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직화는 일본 축구가 국제 대회에서 안정
적으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일본은 국가대표팀과 
클럽팀 간의 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팀 선
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이루어진다(Sugiyama & Ueda, 2020). 일본 
축구는 전략적 연계와 협력적인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선수 관리와 
전술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J리그 클럽
팀과 국가대표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Kim & Tanaka, 2021). 
또한, 일본 축구는 기술 및 전술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스포츠 
과학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 관리는 일본이 국제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5) 소결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은 유소년 시스템, 기술적 완성도, 조직적 연
계, 데이터 기반 훈련 등 다양한 요소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
며, 이는 일본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루는 기반
이 된다. VRIO 분석을 통해, 일본 축구는 희소한 자원과 모방할 수 
없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시아 축구를 선도하고 있다. 그들의 조직
화된 시스템과 장기적인 선수 개발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가 된다. 일본 축구의 성공적인 모델은 단순
한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루
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2.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VRIO 분석 결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팀으로, 여러 번
의 월드컵과 아시안컵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해서는 현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하고 전략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VRIO 분석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보유한 자원의 경쟁 우위를 평가하고, 향
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
다. VRIO 분석은 자원의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
(Imitability), 조직화(Organization)  등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경
쟁 우위를 분석한다.

1) 가치(Value)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가치는 개인 선수의 높은 능력과 
세계적인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다. 대표적으로, 손흥민은 세계
적인 수준의 선수로,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Park, 2020). 또한, 황의조, 이강인 등의 유
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
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스타 선수들의 존
재는 한국 축구팀의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팀의 경기
력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한 체계적 시스
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Mannix et al., 2024).

2) 희소성(Rarity)

한국 축구는 아시아 내에서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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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비율은 다른 아시
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 
리그에서 주요 선수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은 아시아에서 희소한 자
원으로 평가된다. 또한, 체력적인 강점과 팀워크 역시 한국 축구의 특
색 있는 자원으로,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Park & Kim, 2021). 그러나, 아시아 내에서
의 이러한 희소성은 국제 축구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유럽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3) 모방 가능성(Imitability)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보유한 자원의 모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 축구는 우수한 피지컬과 선수들의 기술적 발전에 집중하
며, 이 두 요소는 특정한 훈련과 개발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다. 특
히, 한국의 축구 인프라와 유소년 시스템은 일본 축구 시스템과 비슷
한 점이 있지만, 그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자원은 모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약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나 스포츠 과학을 활용하는 부분은 다른 
국가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 축구는 
데이터 기반 훈련과 전략적 선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방 가능
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Nagai & Kim, 2022).

4) 조직화(Organization)

한국 축구의 조직화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부
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유소년 시스템이나 
클럽과 국가대표팀 간의 협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 축구
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클럽팀과 국가대표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Nagai & Kim, 2022).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
지 K리그와 국가대표팀 간의 전략적 연계가 부족하며, 전문적인 데이
터 분석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고 있다. 한국 축구가 조직
적 역량을 강화하려면, 리더십과 체계적인 훈련 및 관리 시스템의 정
비가 필요하다.

5) 소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뛰어난 선수 자원과 강력한 팀워크를 바탕
으로 국제 축구 무대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
템, 클럽과 국가대표팀 간 협력, 데이터 분석 활용 등에서 개선이 필
요하다. 특히, 일본이 적용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과 조직적 연계를 한
국 축구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VRIO 분석을 통해, 
한국 축구는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한국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VRIO 비교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VRIO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
의 경우 선수 개개인의 역량(특히 유럽파)에 의존하며, 체력 중심의 
플레이와 군면제 동기 등이 단기 성과에는 기여하지만, 체계적인 조
직화와 지속 가능한 전술 철학은 미흡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는 전 연
령대에 걸친 통합적 개발 전략과 전국 규모의 조직 시스템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며, 모방이 어려운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축구는 O(조직화)와 I(모방 어려움) 요소 강화를 통
한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
이고 일관된 전략적 방향성을 중심으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일
본은 장기적 비전과 유소년 중심의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과학 기반의 
정책 수립을 공통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4.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과 선진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VRIO 분석  
결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쟁 우위를 선진국 축구 국가대표팀들과 
비교하여, 일본팀의 전략적 강점과 이를 국제 대회에서 유지 또는 향
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VRIO 분석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치(Value)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은 기술적인 능력, 팀워크, 그리고 전술적 규
율에 대한 강한 강조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유소년 발전에 중요한 
투자를 하여, 기술적 개발과 체력, 규율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Hughes & Bartlett, 2002). 또한, J-리그는 일본 내에
서 경쟁력 있는 국내 리그를 형성하여, 일본 선수들이 국내에서 국제
적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Kim & Tanaka, 2021).

이러한 유소년 시스템, 기술적인 전문성, 그리고 탁월한 팀워크는 
일본 축구가 국제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데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축구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과 철
저한 훈련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이로 인해 일본은 다양한 국제 
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Nagai & Kim, 2022). 기술 개발
과 고수준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일본 축구의 중요한 자원이
다. 독일이나 스페인과 같은 선진 축구 국가들도 뛰어난 자원과 전략
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특히 기술적인 우수성과 유소년 시스템
의 통합에 있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Pouyandekia & 
Memari, 2020).

2) 희소성(Rarity)

일본의 희소한 자원은 바로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모델이다. 일본
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하며, 이는 단순히 기

Table 3. Comparison table of VRIO results between Korea and Japan

Content Korea Japan

Value 
Yes (focused on 

physical strength and 
fighting spirit)

Yes (focused on skills 
and tactics)

Rarity 
Some (European,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Yes (systematic system)

Imitability Relatively easy 
(insufficient system)

Difficult (internalization 
of long-term soccer 

culture)

Organization Limited, lack of policy 
consistency

Strong organization, 
long-term strategy led 

by J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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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뿐만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도 함께 개발되는 시스템 덕분이다
(Sugiyama & Ueda, 2020). 유소년 아카데미와 스포츠 과학에 대한 
투자는 일본 선수들의 다양한 역할 수행 능력과 국제 경험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자원이다.

독일과 브라질 같은 축구 강국들도 강력한 유소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술적 일관성과 클럽-국가대표팀 통합이 주는 
희소성이 두드러진다. 일본의 축구 시스템은 기술적 역량과 다양한 
경쟁 환경에서 축구 선수들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독특하고 희귀한 자
원이다(Zink, 2019).

3)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일본의 축구 모델은 모방하기 어렵다. 일본의 성공적인 축구 시스
템은 문화적 요소, 정부 및 기업의 투자, 그리고 스포츠 인프라가 결
합된 독특한 형태로 구축되었다(Nagai & Kim, 2022). 일본의 기술 
개발과 스포츠 과학에 대한 강한 집중은 모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
니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일본의 접근 방식
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
라들이 이를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기술적 일관성, 스포츠 
정책, 커뮤니티 참여, 프로축구 간의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게 만들었다(Nagai & Kim, 2022).

4) 조직(Organization)

일본 축구 시스템의 핵심은 조직적 통합이다. 일본은 국가대표팀과 
J-리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소년부터 프로까지의 연결 고리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 개발과 전술적 일관성을 잘 유지
하고 있다(Kim & Tanaka, 2021). 또한 일본은 스포츠 과학과 데이
터 분석을 통해 선수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
적으로 선수 관리와 팀 전술을 최적화하고 있다.

스페인과 같은 축구 강국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일본
은 특히 국내 리그와 국가대표팀 간의 조직적 협력에 중점을 두어 선
수들이 국내 리그에서 적응 후 국가대표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Sugiyama & Ueda, 2020).

5) 소결

VRIO 분석을 통해,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은 기술적 우수성, 희소
한 자원, 모방 불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조직적 통합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유소년 
시스템과 국가대표팀과의 협력 모델은 그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모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소년 
시스템의 강화, 데이터 기반 접근법, 그리고 국내외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은 국제 축구 트렌드에 맞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글
로벌 선수 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축구 모
델은 유소년에서 프로까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국가대표팀이 일본 국가대표팀의 경쟁우위

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은 다
음과 같다.

1. 한국 국가대표팀 자원의 VRIO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보유한 자원이 일부 VRIO 요
소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특히 가치(Value)측면에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경기력과 투지는 경
쟁 우위 자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희소성(Rarity) 측면에서는 아
시아 내 유럽파 증가 추세로 인해 한국 선수들의 특수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방 가능성(Imitability) 또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이
는 한국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전술 철학이 구조적으로 뚜렷하지 
않아 타국에서 유사한 체계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조직화(Organization) 측면에서는 대표팀과 K리그 간의 
철학적·운영적 연계가 부족하고, 대한축구협회(KFA)의 중장기 전략
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개별 선수들의 재능과 투지는 뛰어나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구조가 약하다. 특히 
유소년 시스템이 ‘성과 지향’ 위주로 구성돼 있어 VRIO의 ‘희소성’과 
‘조직화’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2. 일본 축구 전략의 적용 가능성

전문가들은 일본 축구의 전략적 우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다
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첫째, 일본축구협회(JFA)가 수립한 ‘2050 월드컵 우승 프로젝트’
와 같은 장기 비전은 연령별 대표팀과 클럽 시스템 간의 전술적·철학
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지역 기반
의 유소년 시스템과 체계적인 코치 자격 제도는 기술 중심의 선수 발
굴 및 팀워크 중심 교육을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다. 셋
째, 학교-클럽 병행 시스템을 통한 인적 자원 풀의 확대와 다양한 전
술 실험은 한국이 직접 도입 가능한 전략 요소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들은 일본의 전략 중 상당 부분이 제도적 조정만 이루어진다면 한국 
실정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일본은 ‘체계’와 ‘일관성’에서 앞서 있다. 한국도 충분
한 인프라가 있지만, 이를 장기 비전으로 묶는 리더십과 정책적 일관
성이 부족하다. JFA의 전략은 한국에 맞춰 충분히 변형·적용이 가능
하다는 의견이다.

3. 한국 축구의 전략적 변화 방향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첫째, 감독 교체와 단기 성과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0~20년 단
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유소년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과 함께 기술 중심 교육의 확산이 강조
되었으며, 학교·지역·클럽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유망주 육성의 일관성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K리그와 국가대표팀 간 전
술·육성 철학의 일치가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통합된 기술위원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리그 클럽 감독 간의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는 견해가 나타났다. 넷째, 스포츠 과학과 빅데이터 기반의 경기 분석 
체계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현재는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제도
화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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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관점에서 한국은 이미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한 나라지만,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시스템으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또한 지도자와 행정가의 사고방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며, 
K리그와 대표팀이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운영되어선 안 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논  의

지금까지의 문헌조사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Value)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 축구의 주요 가치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 선수들에게서 비롯된

다. 손흥민과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으로 국제적 주목
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Park, 2020).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주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
며,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소년 축
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유소년 단계에서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퓨처 
프로그램'은 유소년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별 유소년 리그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Hirano & Nakano, 2020).

또한 데이터 기반 전략 도입이 필요한데,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팀과 선수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축구협회는 경기 중 선수들의 이동 경로, 패스 성공률 등의 데이
터를 분석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Herold, 2022). 이에 따른 
전문가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Korean University Professor A :
“일본은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서 학교와 지역 클럽 간의 연계를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클럽 시스템을 강화해야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 투입이 중요한데, 일본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이 돋보입니다.”

Korean University Professor B :
“JFA는 유소년 리그를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각 연령별로 체계
적인 지도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투자와 조직적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점입
니다.”

Former Korean Pro Coach H :
“일본 선수들은 테크니컬 스킬이 뛰어나며, 이는 유소년 시절부터 훈
련 방식에 중점을 둔 결과입니다. 한국도 특정 기술 훈련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희소성(Rarity)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 축구는 독창적인 개인 기술과 유연한 전술 운영을 통해 희소

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소성은 국가 차원의 조직적 지
원 부족과 클럽 간 협력의 부재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hoi, 2014). 그러므로 먼저 특화된 육성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

다. 일본의 경우, 특정 기술과 전술에 중점을 둔 유소년 클럽과 국
가대표팀 프로그램을 통해 독창적인 축구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Nakano & Zhu, 2020). 한국도 선수들의 기술적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적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국가대표팀과 리그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클럽과 
국가대표팀이 긴밀히 협력하여 희소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클럽과 국가대표팀 간의 통합된 축구 철학을 도입하고, 선
수 육성 및 활용 계획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Shimizu, 2019). 
이에 따른 전문가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

Football Journalist F :
“일본 축구는 유럽 리그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국 선수도 유럽에서 성공 사례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적 접
근은 부족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팀의 전술적 다양성 확
보로 연결합니다.”

Former JFA Official E : 
“히라카와 유와 같은 선수들은 어린 나이에 해외 유학을 경험하며 국
제적 경기력을 쌓습니다. 이런 국제 네트워크는 일본 축구의 희소성
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Former KFA Official D :
“한국도 유럽 진출 선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체계적인 파견 
프로그램이나 국가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합
니다.”

셋째, 모방 가능성(Imitability)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 축구의 
개인적 역량은 다른 국가에서 모방하기 어려운 강점이다. 그러나 조직
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모방 가능성이 높다. 일본 
축구는 데이터 기반 전략과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모방 가능성을 낮추
는 데 성공하였다(Shimizu, 2019). 그러므로 우선 독창적인 축구 철
학 개발이 필요하다. 팀 전술과 경기 스타일을 통해 한국 축구의 독창
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은 수비 조직력과 패스 플레이를 강화한 '동적 
축구'를 통해 독창적인 축구 철학을 구축하였다(Hirano & Nakano, 
2020). 또한 한국 축구는 국제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통해 독창적인 
축구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데이터 활용과 전
술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Matsumoto, 2021). 이에 따른 전문가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Football Journalist G :
“일본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모방하기 어려운 수준
으로 발전했습니다. 선수의 경기력을 데이터로 추적해 유소년부터 국
가대표팀까지 일관성 있게 활용합니다. 한국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야 합니다.”

Former Japanese Pro Coach I :
“일본은 리그 시스템에서 팀 전략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 J리그에서 축적한 전술 데이터를 국가대표팀에 반영하는 체
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한국이 참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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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직화(Organization)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조직화는 
VRIO의 다른 요소들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일본은 클럽
과 국가대표팀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뛰어난 조직화를 이루고 있
으며, 이는 국제 대회에서의 꾸준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Nakano 
& Zhu, 2020). 반면, 한국은 협력 구조와 조직적 효율성이 상대적으
로 낮다(Chung & Lee, 2020). 그러므로 클럽과 국가대표팀 간 협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처럼 클럽과 국가대표팀이 데이터
와 전략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일본축구협회는 축구 전문성을 가진 리더십을 통해 정책과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도 축구 전문 리더십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Shimizu, 2019). 이
에 따른 전문가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Japanese University Professor C : 
“J리그와 JFA의 협력은 매우 견고합니다. 일본은 리그 운영 수익의 
일부를 유소년 육성과 국가대표 운영에 재투자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Former Japanese Pro Coach I :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 간의 협력은 아직 미흡합니다. 일본처럼 리
그와 협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선수 발굴과 육성을 체계화해야 합
니다.”

한국 축구의 경쟁력 한계와 구조적 문제

첫째, 한국 축구는 개별 선수의 역량 측면에서는 분명한 가치를 지니
고 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
하는 선수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대
표팀의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한국 
축구 전체의 경쟁 우위를 뒷받침하는 체계적 구조로 조직되지 못하
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이며, 단기적 성과 위주의 ‘입시형 육성’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
적인 선수 성장과 철학 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Kim & 
Lee, 2020).

둘째, 한국 축구는 희소성과 모방 불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이나 대표팀 
전술 체계는 특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타 국가에서도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Nagai & Kim, 2022). 이는 곧 
한국 축구의 경쟁 우위가 일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 관점
에서 조직 내부의 차별성과 철학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본은 전국적 유소년 센터 운영, 학교-클럽 병행 시스템, 기술 중심
의 훈련 방법론 등을 통해 독자적인 육성 시스템을 확립하였으며, 이
러한 체계는 단기간에 외부에서 모방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있다(Herold, 2022).

셋째, 조직화 측면에서 한국은 축구 행정 구조와 리그 시스템, 국
가대표팀 운영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KFA는 일정 
수준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K리그 구단 및 유소년 
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천되기보다는 개별 단위에서 단편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잦다(Ryu, 2023). 이로 인해 ‘대표팀 따
로, 리그 따로’라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전체 축구 생태

계 내에서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Yoon & 
Takahashi, 2021).

일본 축구 사례의 전략적 시사점

일본 축구는 VRIO 분석에서 ‘희소성’과 ‘조직화’ 항목에서 높은 점수
를 받았다. 일본축구협회(JFA)의 장기 전략, 예컨대 “2050 월드컵 우
승 프로젝트”와 같은 명확한 비전을 기반으로 한 연령별 대표팀 훈련 
시스템,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 학교-클럽 연계 제도 등에서 전략적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 평가하였다(JFA, 2021). 특히, JFA는 연간 
기술 리포트를 통해 대표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
며, 이를 다시 유소년 훈련 체계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기술 중심의 축구’를 철학으로 내세우며, 개인 기술뿐
만 아니라 조직 전술, 팀워크, 심리적 안정성 등을 고르게 강조하고 
있다(Nagai & Kim, 2022). 이는 한국 축구가 ‘피지컬’과 ‘투지’에 기
반한 스타일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러한 철학의 차이는 결국 국가대표팀의 전술 완성도와 국제무대 경쟁
력에서 격차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전략 재정립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Park, 2021).

한국 축구의 전략적 전환 과제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축구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장기적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축구는 단
기 성과 중심의 감독 선임과 정책 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시스
템 전반의 일관성을 해친다 (Ryu, 2023). 따라서 연령별 대표팀, 유
소년 시스템, 성인 대표팀이 동일한 철학과 목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유소년 육성 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 엘리트 중심에
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이 요구되며 (Kim & Lee, 2020), 특히 학교와 지역 
클럽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일관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Nagai & Kim, 2022).

셋째, K리그와 국가대표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표팀은 
유럽파 선수 의존도가 높아 국내 리그와 전술적, 조직적 연계가 미흡
하다. 이는 대표팀 전술 완성도와 리스크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Yoon & Takahashi, 2021).

넷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한
국은 체력 측정, 전술 분석, 부상 방지 등의 측면에서 제한된 데이터
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나 플랫폼도 부재
하다. 일본은 이미 JFA 산하에 기술분석팀과 데이터센터를 운영하
고 있으며, 이는 전술 설계 및 유망 선수 선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JFA, 2021; Herold, 202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과 선진국 축구 국가대표팀들의 
VRIO 분석 결과를 통해 일본 축구의 경쟁 우위를 평가하고,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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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일본 축구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 국가 축구 비전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일본의 
‘2050 월드컵 우승 프로젝트’와 같이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 
플랜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도 각 연령별 대표팀, 유소
년 육성, K리그 발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과 중간 점
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소년 시스템 구조 개선 및 지역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엘
리트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지역클럽·KFA 간 연계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고, 기초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고, 경쟁 위주의 조기 
성과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샛째, 코치 교육 및 자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공인 코칭 
자격 제도 체계화 및 지속적 재교육 의무화를 통해 코치의 전술 이해
도, 심리 교육, 어린 선수 발달 이론 등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 한다. 

넷째, K리그와 국가대표의 전술·철학을 일치시켜야 한다. 대표팀과 
K리그 간의 철학적 일관성 구축하기 위해 전술 스타일, 피지컬 기준, 
전환 속도 등 핵심 요소를 통일하고, 대표팀이 K리그 선수 육성 시스
템과 연계되어야 선수 이탈이나 단기 해외파 의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다섯째,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 분석, 
부상 예방, 피지컬  전술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상대 
분석 및 경기 전략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VRIO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화되며, 한국 축구의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방
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전략경영의 한 
분석 기법인 VRIO 기법은 체계적인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축구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종목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보면, 본 연구
에서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VRIO 분석
을 통해 각 국가 축구 시스템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 문화적 요소의 고려, 유소년 시스템의 질적 분석, 심리적 요소 
및 팀워크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발전 전략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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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IO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쟁
우위 비교 연구

김진국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

[목적] 본 연구는 VRIO(Value, Rarity, Imitability, Organization) 모델을 활용하여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쟁 우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방법]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그리고 축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일본 축구는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 데이터 기반 전략, 클럽과 대표팀 간의 조직적 연계를 통해 VRIO의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며 국제 대회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 축구는 뛰어난 개인 선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
나, 유소년 시스템의 지역적 불균형과 데이터 활용의 미흡, 클럽과 국가대표팀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VRIO 요소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 구축, 유소년 시스템의 강화,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도입, 클럽과 
국가대표팀 간의 협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VRIO 모델을 활용한 국가대표 축구팀의 전
략적 경쟁력 분석 사례로서, 한국 축구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한다.

주요어
VRIO 분석,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경쟁 우위, 전략 경영


